[bookmark: _top]2026 전주시 청년-어르신 서로돌봄 봉사활동
청년 참여자 일기
오늘 활동에서 느낀 점을 자유 형식으로 편하게 적어주세요. 길어도 짧아도 좋습니다.
	회 차
	5회차
	활동 일자
	2026.08.06 (목) 13시

	청년 성명
	오수아
	어르신 성함
	서송자

	다음 회차 만남 일시
	2026.08.14 (금) 13시
	다음 회차 만남 장소
	부에노까사 카페


▶ 1. 오늘은 어르신과 어떤 활동을 함께 했나요?
 오늘은 계획했던 5주차 활동인 ‘키오스크 활용법 학습 및 직접 경험해보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만남 장소인 카페에 있는 키오스크를 통해서 어르신께서 직접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고, 결제까지 해보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평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께서는 주로 현금 결제를 하시지만, 키오스크와 같은 무인 결제 시스템이 도입된 곳이 많기 때문에 화면 터치를 통해 ‘메뉴를 선택 및 결제하는 법’, ‘메뉴 카테코리에서 옵션을 선택하는 법’, ‘카드 및 페이 등 결제 방법을 선택하는 법’, ‘테이크아웃 및 매장 식사 옵션 중 선택하는 법’ 등에 대해 학습해보는 활동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또한 ‘가장 빛나는 시절’이라는 주제로 그림일기를 함께 작성해보았습니다.  어르신과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결혼하기 전에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많이 봤지만, 결혼 후에는 좋아하는 영화마저도 잘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어르신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걱정이나 상념없이 친구들과 함께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았던 결혼하기 전 젊었을 시절을 그림일기에 담으면 좋을 것 같아 함께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 2. 오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오늘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어르신이 키오스크를 통해 메뉴 주문 첫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를 직접 해보신 것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키오스크를 다루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해 하시기를 꺼려했지만, 점차 활용법을 익히고 실제로 키오스크를 조작해보면서 화면을 터치하는 것에 익숙해지셨고, 이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르신께서 활동을 잘 따라와 주시는 것 같아서 저 또한 뿌듯해져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 3.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이나 새롭게 배운 점을 적어주세요.
 오늘 활동을 하면서 어르신의 시각에서 설명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조작이 간편한 키오스크라도 어르신께는 처음 접하는 내용이거나 낯선 정보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익숙하다고 느껴지는 것도 어르신께는 낯선 과정일 수 있음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께 한번에 많은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설명하고, 어르신이 직접 화면을 터치해보고, 거부감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누군가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상대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키오스크 활용법 학습 활동을 진행하면서 대신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해주는 것보다는 느리더라도 어르신께서 직접 키오스크를 조작하고 주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르신의 디지털 활용 능력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되고 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 4. 다음 회차에는 어르신과 무엇을 해보고 싶나요?
 다음 회차에는 어르신과 함께 ‘보이스피싱 및 사이버 범죄 예방 활동’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보이스피싱, 해킹, 스미싱 등 디지털 범죄는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고,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의 경우 의심스러운 문자나 전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디지털 기기를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디지털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기르는 방향으로 활동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해킹, 미싱 등과 관련한 디지털 범죄 사례를 살펴보고 예방하는 법을 학습하고, 이와 함께 비밀번호 및 주요 개인 정보 보호 관리하는 법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 5. 그 밖에 자유롭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
 이번주 활동을 통해 사회학과 학생으로서 디지털 소외 문제를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키오스크는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서 음식점이나 카페 등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참여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키오스크 사용의 어려움은 단순한 기기 사용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 접근과 사회참여의 기회와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현장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연결해 디지털 격차 또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익숙하게 사용하는 키오스크가 어르신에게는 주문 과정 자체가 어렵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이를 통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편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작성한 일기는 그림일기·인증사진과 함께 매주 금요일 자정까지 홈페이지 봉사활동 Log에 등록해 주세요.
